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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에서 뛰는 류승우(21사진 오른쪽)가

차기월드컵을빛낼기대주로주목받았

다 스포츠전문매체인 ESPN은 15일

(한국시간) 2018년 러시아월드컵 유망

주 10인 가운데한명의자리를류승우

에게할당했다

ESPN은 한국은 2018년 러시아 월

드컵에서스타플레이어인손흥민(레버

쿠젠)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여전히젊

은 나이대라는 행운을 잡았고 FC바르

셀로나유스팀소속이승우역시스페인

에서 의미있는돌풍을일으키고있다

면서도 류승우가한국선수중가장많

은기대를모은다고전망했다

ESPN은 독일에서 류승우에게 주

어진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이제 막 팀

동료인손흥민의발자취를이어나가고

자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류승우의 성

장가능성을크게샀다

류승우는 지난해 7월 터키에서 치러

진 2013 U20 월드컵에서 2골을 기록

해 한국의 8강 진출에 앞장섰다 이후

독일 도르트문트 스페인 레알 마드리

드 등 빅클럽의눈도장을받은 끝에 지

난해 12월 레버쿠젠으로 1년간 임대됐

다

류승우 외에도 10대 후반20대 초

반의 어린 선수들이 ESPN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U20 월드컵우루과이 깜짝

준우승 주역인 미드필더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20스포르팅) 브라질 현

국가대표센터백치아구시우바(파리생

제르맹)와 다비드 루이스(첼시)를 위협

할 만한 재목인 마르키뉴스(20파리 생

제르맹)등도이름을올렸다 연합뉴스

제36회광주전남등산학교가오는 23

27일 전남대학교와월출산일대에서열린

다

열 손가락을 잃고도 세계 7대륙의 최고

봉과 히말라야 8000m급 8좌를 완등한 산

악인 김홍빈 대장 11좌를 완등한 김미곤

대장 호남 최초 8000m를 등정한 임형칠

대장등이강연을맡는다

이들은청소년과일반인을대상으로등

산방법과응급처치등을강연한다

광주전남등산학교는 1979년 개교 이후

3000여명의전문산악인을배출했다 지난

해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대한민국산악대

상을 수상 국내 최고의 등산 교육 기관으

로인정을받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4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국인 브라

질대표팀이 4강전과 34위전 완패의후

폭풍을겪고있다

AFP통신은 브라질 코치진에 이어

대표팀을 지원하던 스태프들도 정리되

고있다면서 팀닥터인호세루이스훙

코와 미디어 담당관인 호드리구 파이

바가 최근 희생양이 됐다고 16일 보도

했다

안방에서 통산 6번째 월드컵 우승을

노리던 브라질은 4강전에서 독일에 전

반에만 5골을 내주는 등 17이라는 참

담한점수로지면서탈락하는수모를겪

었다

34위전에서도 네덜란드에 03으로

완패하면서자존심을회복하지못했다

이에 브라질축구협회(CBF)는 스콜라

리감독과재계약하지않기로했고코치

진에 이어 지원 스태프들도 정리 대상

에올랐다

훙코는 2002년부터 대표팀을 지켜온

베테랑이지만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호드리구는 칠레와의 16강전에서 전반

종료 후 라커룸으로 들어가다가 파이바

가 칠레 공격수인 마우리시오 피니야(칼

리아리)를 때렸다는 의혹을 받아 1경기

출장정지징계를받은바있다

AFP통신은 물류 담당 수장인 기에

르메 리베이로만 살아남았다고 덧붙였

다 연합뉴스

브라질 월드컵 후폭풍스태프까지정리해고

류승우 러시아월드컵빛낼유망주 10인

광주전남 등산학교 2327일 개최전남대월출산일대

임형칠김홍빈김미곤특강

등산방법응급처치법강의

ESPN선정성장가능성높아

2013 U20 월드컵8강견인
해남군청 육상팀과 펜싱팀이 국제대회

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거뒀다

16일 해남군에따르면지난 6일 한중

일 친선육상경기대회에서 여자 800m 전

국최고기록보유자신미란(19)이 3위(800

m)를차지했다

또 박경두(31)는 2014 아시아펜싱선수

권대회에서개인전 3위를기록하며해남

의이미지를드높였다

육상팀은 박한수 감독과 선수 6명으로

펜싱팀은 정인우 감독과 선수 4명으로 각

각구성됐다

육상팀은올상반기각종국제대회및전

국대회에출전해금메달 4 은메달 3 동메

달 1개를 획득했다 제53회 전남도체육대

회에서육상 4개부문(800m 1500m 5000

m 1만m)에서 2연패 달성의 쾌거를 이뤘

다

해남 산이면 출신 4명의 검객으로 구성

된 펜싱팀도 국제대회에 출전 단체전 금

과개인전동메달을땄다

육상팀은 2006년 펜싱팀은 2012년 창

단됐다

해남군은선수들의사기진작과전국체

전및각종대회에서우수한성적을낼수

있도록급여훈련비용품비등다양한지

원책을마련할계획이다

이용범해남군스포츠마케팅담당은 직

장팀이좋은성적을거두면서해남의이미

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스포

츠마케팅을펼치는데도큰효과가있는만

큼직장팀활성화를위해지원에최선을다

하겠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청육상펜싱팀국제대회입상

제53회전남도체육대회에서육상 4개부문(800m 1500m 5000m 1만m) 2연패를달

성한해남군육상팀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 해남군청제공

육상팀한중일 친선경기 3위

펜싱팀아시아선수단체우승


